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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월 안에 뽑는다더니…난항에 빠진 축구협회 새 감독 찾기

등록 2024.05.13 11:31:31

[서울=뉴시스] 김명년 기자 = 정해성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제5차 전

력강화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. 2024.04.02. kmn@newsis.com

[서울=뉴시스]안경남 기자 = 이달 안에 선임을 목표로 했던 대한축구협회의 새 축구 국가대표팀 사령탑 찾기가 난항에 빠졌다.

최근 축구계에 따르면 축구협회가 차기 사령탑 후보 1순위로 점찍은 제시 마쉬 전 리즈 유나이티드(잉글랜드) 감독과의 협상이

사실상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.

결렬 이유는 계약 조건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.

축구협회가 새 사령탑 몸값으로 책정한 연봉은 최대 250만 달러(약 34억원) 수준인데, 마쉬 감독이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받은

연봉 350만 파운드(약 60억원)와는 차이가 크다.

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경질 이후 축구협회는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를 통해 새 사령탑 찾기에 나섰다.

처음에는 11명(국내 4명·해외 7명)을 대상으로 검토한 뒤 외국인 사령탑 3~4명으로 최종 후보군으로 추렸다.

또 후보군을 1~4순위로 나눠 1순위부터 정해성 전력강화위원장이 직접 만나 협상을 진행해 왔다.

축구협회가 최종 후보군을 공개하지 않았지만, 미국 출신의 마쉬 감독이 1순위로 거론돼왔다. 실제로 정 위원장이 지난달 영국



런던에서 마쉬 감독을 직접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.

하지만 마쉬 감독과 협상이 틀어지는 분위기다.

[서울=뉴시스] 김근수 기자 = 13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2023 카타르 아시안컵 관련 대한축구협회 경기인 출신

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. 2024.02.13. ks@newsis.com

축구협회 측은 전날 마쉬 감독과의 협상 무산 보도에 "아직 결정된 건 없다"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으나, 원활한 상황은 아

닌 것으로 확인됐다.

문제는 마쉬 감독과 협상이 결렬되면, 차기 후보를 다시 선정해야 하는데 마쉬 감독과 비교해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것이다.

프로축구 FC서울을 지휘했던 세뇰 귀네슈 전 감독은 70세가 넘는 고령 탓에 협회가 선임을 망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.

브루누 라즈 전 울버햄튼 원더러스(잉글랜드) 감독은 대표팀 경험이 전무하다. 헤수스 카사스 이라크 대표팀 감독도 한국 지도

자 대신 지휘봉을 맡기기엔 무게감이 떨어진다.

시간도 협회의 편이 아니다. 대표팀은 내달 6일 싱가포르, 11일 중국과 2026 북중미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C조 예선을 치러

야 한다.

5월 안에 새 사령탑을 찾지 못하면 월드컵 예선 준비에도 차질이 생긴다. 또 임시 사령탑을 찾아야 한다.

시간에 쫓겨 협상하게 되면 사령탑 후보들에게 끌려가 제대로 된 검증도 이뤄지기 어렵다.

◎공감언론 뉴시스 knan90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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